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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수요설교

Moses’ going up Mount Sinai a second time is order to receive the 

Ten Commandment from God in the text. At this time, the Lord came 

down in the cloud and stood there and proclaimed, “The LORD,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e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God’s love is incomparably much greater than anger towards 

our sins. God loves us so much and is so generous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He was nailed on the cross in order 

not to repay what we have done, but to save us, and give us all 

blessings of heaven.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1 John 4:9-10).

God does not only possess love but also he himself is love. He 

saved us though we committed sins and made us his children. And 

then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make us fully 

enjoy grace, peace, and blessings that were given by God which showed the 

positive evidence of the Father God’s love. Our God is angry towards sins but 

God’s love is much greater than any other anger to our sins.

Such a father’s love can be found God’s 

anger to sins of Israelites who worshipped a 

gold idol cast in shape of a calf when Moses 

first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While 

Moses went to God to receive the holy word, 

Israelites did not wait 40 days, made a golden 

idol, and worshipped it. How angry was God? 

However, surprisingly, “The Lord relented 

and did not bring on his people the disaster he 

had threatened” (Ex 32-14). It does not mean 

that he walks to and fro but though he was 

angry to sins, God’s love is incomparably much 

greater than that. 

My beloved Christians,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that is Christ Jesus”

(1 Tim 2:5).

Jesus came to this world as a mediator. 

Because human beings’ sins were so big that 

Moses, Samuel could not do anything, God 

did not give up but he rather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the world as a mediator. He was a 

harmonious sacrifice and showed us his love 

that had Jesus blooded on the cross to death. 

God’s love never takes a break despite our many mistakes and ignorance.

In our life’s journey, every moment of our breath,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deeply experience our merciful God in the name of highest Jesus 

Christ.

Merciful God
(Ex. 34:4-6)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내용입
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다음과 같이 반포 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
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
고 구원하시어 하늘의 온갖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
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9-10). 

하나님은 사랑을 그저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분 자체가 사
랑이십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
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에 대한 진노보다도 더 크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
명을 받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받으러 간 사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40일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
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
셨습니다(출 32:14).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 진노
하시지만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
지의 사랑이 크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
수라”(딤전 2:5). 

주님은 중재자,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
다. 인류의 죄가 너무도 깊어져서 더 이상은 모세로
도 안 되고 사무엘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재자로 삼으시고 화목제물
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기
까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깊
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
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출 34:4-6)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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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각자를 위해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무엇인

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삶을 통해 특별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까지 기

도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뜻(Sovereign will), 즉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숨겨지고 계시

되지 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뜻(Moral will)은 성경에 계

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개인별 특수한 뜻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빛과 지혜로 우

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자

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던 하나

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다. 성

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

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

나님이 섭리하셨고 성령이 이 영역 안에서 우리

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산 제

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한다.

2. 하나님 뜻의 성격

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Good)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

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지, 예정, 효과적으

로 부름, 중생,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

질, 거짓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도 하나

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기

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⑵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다(Pleasing)

우리가 보통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의지나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할 수 없다. 

⑶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Perfect)

헬라어에는 크라보스(correctly, 정확히), 카

타르타조(make complete, 완전하다)는 단어

가 있는데 롬 12:2에서는 텔레이오스(full or 

complete, 완전하다)가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하

나님의 성숙한 뜻을 말한다.  

      (다음 주 계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I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

은 ‘세상은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만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안정은 고난으

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롭

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가하다. 성공은 유명해지고 

부와 쾌락과 권력의 길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성

경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다. 돈은 상심자, 실

패자, 죄, 질병, 재앙의 방패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겸손과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

여 변화된 자의 고백이다.

1.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뜻을 가지고 계

2017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5일(토)를 시작으로 토요일, 주일, 수능 당일에 열린

다. 우리 교회 고등부 (지도 : 정대은 목사 부장 : 최

승환1 집사)는 "2017 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 학

부모 기도회”를 11월 12일(토) 오전 10시, 501호에

서 진행한다. 또한 주일 학부모 기도회가 주일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 15분,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부터 시험 일정에 맞춰 열린

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인근 주민 모두 참

여 가능하다. 

제 5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가 11월 8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망교회에서 모인다. 

우리교회는 목사 회원으로 박노철,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임규현, 심진희, 정

대은, 장재원 목사가, 장로 총대로 노문환, 서문석, 

이관규, 임상헌, 조정식, 오광환, 양춘경, 최광성, 이

계홍, 이강진 장로가 참석한다.

2017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제 5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 소집

가브리엘 찬양대 
2015 Best Titles 

CD 제작 

토요학부모기도회 : 11월 12일(토) 오전 10:00
주일 학부모 기도회 : 매주일 12:40 ~ 13:15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 11월 17일(목) 오전 8:30~17:40

11월 8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

신천지 등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지 조사 진행중

우리 교회 1부예배를 담당하는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최형열 장로, 지휘: 백경화 권사)가 2015년 

1년동안 드린 주일찬양, 특별찬양, 절기찬양 중 17

곡을 엄선하여 CD로 제작하였다. CD를 원하는 성

도들은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란다.

2016년 9월 7일 정기당회에서 신천지 등 이단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조사하기로 결의한 설문지를 지난 주 배포하였

다. 성도들은 상세히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을 작성

하여 본당 2층과 3층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

주기 바란다. 기록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

장된다. 한편 '신천지 OUT' 마크를 성도들이 패용

하는 것이 8월 7일 임시당회에 보고되었으므로 이

단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마크를  

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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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9일(토) 전방 육군

22사단에서 비전 2020운동본부

(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진중세

례식을 마쳤습니다. 

동해군인교회를 가득 메운 장

병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저희들

을 환영해 주었고 조원영 목사님

의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선포는 

장병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

었으며 세례자 148명을 포함한 

많은 장병들은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었습니

다. 

비전 2020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화 

된 통일 조국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복음을 듣

지 못한 군인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세례식

을 통해 매년 20만명 이상의 장병이 크리스천이 되

도록 하여 2020년도까지 전국민의 75%를 그리스

도인을 만들 것을 목표로 전도하기 가장 어렵고 특

별히 젊은이들을 환락과 유혹이 많은 사회에서 예

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

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이라

는 실제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해마다 20여만 명이 입대하고, 전역해 나가는 현

실 속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군 선교의 목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도록 회심을 시

켜 신자화 하는데 있으며 비성경적이라는 무책임한 

말 보다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 2020운동 본부는 교회가 지원하는 여섯 분

의 군부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례 받은 장병들이 

자대 배치후에도 신앙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

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계속적인 관심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예화된 도고 1.2 기도팀과 

함께 모든 임역원이 한마음으로 군 복음화가 이 땅

에 온전히 이뤄지는 그 날까지 여호수아 같은 충성

과 헌신으로 그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매월 첫 주

일 오후 3시30분에는 902호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기도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에 애써주신 권사님들, 동참하여 주

시고 후원하여 주신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

되어질 이 원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

려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손태현 집사 
(비전2020운동

본부) 

- 해병대 교육단 교회 내부벽에 붙어있는 훈련병의 기도문 -

해병대 교육단 교회 내부에는 빼곡하게 노랑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해병대의 힘든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 예배, 세례식, 성찬식에 참석하
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청년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

6주라는 길지 않은 시간속에 정신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주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그 감동 잊지 못합니
다. 앞으로 실무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교
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훈련병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이 되어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26일 진중세례식에서

입대 후로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고 모든 것이 통제
되어 걱정이 많고 두려웠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도 
가능하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며 매주 훈련 받는데 힘이 되고 감사했
습니다. 입대 후로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졌습니다. 식당으로 갈 때마다 보이는 교회 십
자가를 보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든든해서 늘 교육
훈련단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1208기 훈병 류동0

처음 2주만에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그립고 익
숙한 분위기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
렇게 그립고 소중한 곳인지 24년간 처음 느낀 순
간이었습니다. 입대 전 신앙을 잘 유지하고자 했
던 다짐 다시 한 번 다잡아 멋진 주님의 군사로 2
년간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
며 실무에서도 신앙 잃지 않게 기도해주시고 좋
은 추억이 되어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부모님의 손에 떠밀
려 교회에 다닌 수준이었습니다.k 해병대 훈
련받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훈련에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인
다운 계획을 세우고 꼭 실천하도록 결심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1208기 이환0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 6일 ㈜ 섬김의교회 주일설교를 한다. 

11월 7일(월) 나라를 걱정하는 사회원로모임, 11월 8일 (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 및 공동대표연석모임을 각각 소집한

다. 11월 10일 (목) The Light Mission 선교시상식에 참여한다.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 선교회 (11. 6)                         

            바울 선교회 (11. 13)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

이 흐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

워 주시고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

과 지혜를 주셔서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④  2016년 11 월  6 일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찬양대(대장 : 

이동만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태

왕 집사의 지휘로 합창곡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Ira 

B.Wilson 곡)”,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 (Rossini 

곡)”, “Libera me (Faure 곡)”를, 4중창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진선미 곡)” 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

트 최수황집사, 피아니스트 박수강집사, 팀파니스트 윤

주일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계시지요?

늘  이땅 방글라데시와 사역 그리고 부족한 저희

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땅은 테러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늘 주의 날개로 품

어 주셔서 은혜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5일 고팔바리 하종부족에

서 고팔바리 미션 스쿨 의 새로운 학교 건물 기공예

식을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가

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

석하여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원하옵기는 학교 건축이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기철에 건축이 진행되는 만큼 자재를 운

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써 돕고 있습니다.

주께서 날씨와 환경을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 기

도해 주십시오. 

기공예식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건축이 진행되는대로 사진을 보내드리겠

습니다.

다시한번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 이경엽 . 송은옥 선교사

B.M.W.운동

I love Bangladesh!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